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2회차
	활동 일자
	2026년   7월   16일

	청년 성명
	오수아
	어르신 성함
	서송자

	다음 회차 만남 일시
	2026.07.24 (금) 13시
	다음 회차 만남 장소
	부에노까사 카페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오늘은 계획했던 2주차 활동인 ‘사진 촬영으로 추억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크게 ‘풍경 사진 촬영’과 ‘셀카 촬영’ 활동을 해보고,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 및 확인해보기 위해 ‘체크리스트’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내 인생’을 주제로 어르신의 인생에 대한 그림일기도 작성했습니다. 
 먼저 어르신께서 스마트폰의 전화를 받거나 거는 기능밖에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 앱(app)’과 ‘갤러리’ 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드리고, 각 어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설명 후 어르신께서 직접 초점 및 사진 구도를 잡아보고, 사진을 실제로 촬영해보고, 찍은 사진을 확인 및 선택해보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림일기를 그리기 전, ‘내 인생’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았는데, 어르신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순간을 일기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림일기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르신과 함께 ‘내 인생’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기와집에서 8남매가 함께 살았던 순간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행복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의 인생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로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가족과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고, 경청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과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고 세대 간 소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어르신과 첫 만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어르신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디지털이 가까워지는 첫 걸음’이라는 생활 안내서를 제작하였는데, 어르신께서 안내서를 읽어보고 안내서 내용에 따라 직접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배움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르신과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에게는 카메라를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초점을 맞추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과정이라는 것을 몸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사진 촬영 활동은 단순해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쉬워보이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설명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촬영하기를 꺼려하셨지만, 점차 스마트폰 기능에 익숙해지고촬영된 결과물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bookmark: _top]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함께 ‘스마트폰을 통해 연락 및 소통해보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과 소통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해보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에게 사회적 고립감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과 전화해보고 문자를 보내보는 활동은 어르신에게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상대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에게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연락해보는 기능을 배워두면 어르신이 생활하면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빠르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번주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르신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촬영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이 디지털 기기에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이 디지털 환경에 천천히 적응해 나가고, 이것이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정보 접근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 사진 촬영 활동이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